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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

향을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실증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점유 형태, 주택 유형, 최저

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주거 특성은 무자녀 및 유자녀 가구 모두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지만, 유자녀 가구보다

는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 결정에 더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무자녀 가구는 월세보다 전세나 자가에 

거주할수록, 특히 아파트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자녀 가구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는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할수록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출산정책 수립 시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기능 강화, 가구 구성에 따른 미

시적인 세부 정책 수립, 양호한 보육환경을 갖춘 양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 제안하였다.

주제어：저출산, 출산 의사, 주거특성, 주거환경, 주택정책

ABSTRACT：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effect of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in Seoul.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sidential characteristics 

including occupancy type, housing type, and below the minimum residential standard affected the 

childbirth intention to households with children and those without children. Second, it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out children when living in jeonse or their own 

homes rather than monthly rent and also living in an apartment. On the other hand, those factors did 

not have any significance for the childbirth intention of households with children. Third, both types of 

households had less childbirth intention when they experienced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It was the only residential characteristic that negatively affected childbirth intention to both household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some policy implications such as the improvements of housing 

stability and poor living environment, the establishment of micro-level policy according to the 

household type, and the consideration of a nurturing and education-friendly residential environment.

KeyWords：Low fertility, childbirth intention, residential characteristics, residential environment, housing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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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

율은 0.98명으로 저출산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

(1.14명), 홍콩(1.07명), 대만(1.06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1명 미만

의 국가가 되었다1). 저출산은 전국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지만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낮은 출

산율을 기록하고 있다(임보영 외, 2018). 실제로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7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

다. 서울은 이미 2016년에 평균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낮아졌으며, 2017년에는 25개 모든 구

에서 1명 미만으로 나타나 다른 지역에 비해 저출

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은 인구학적으로는 만혼화, 경제적

으로는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경제 불안, 고용 

불안정, 주거비 부담, 사회문화적으로는 결혼 및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성 역할 부담의 관행 등

으로 인한 결혼과 출산 지연 및 기피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천현숙, 2013). 이와 같은 

다양한 요인 중 주거 문제는 출산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결혼 시기를 늦추는 만혼화를 유발하여 결

혼과 출산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삼식·최효진, 2012; 천현숙 외, 2016; 이다은·

서원석, 2019b).

정부는 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2006년

부터 3차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

하고 있는데, 주택 및 주거 정책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서울시 역시 “2018 저출산 대응 시

행계획”을 마련해 주거 안정을 통한 출산율 제고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서울시 보도자료2)에 따르면 출

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의 신혼부부는 결혼과 가정

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주거 문제에 대해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자녀출산 및 양육에 

있어 좁은 주거면적은 가족 단위의 ‘탈서울 현상’

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시 거주 신

혼부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과 적당한 크기의 

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서울의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주거

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월세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향 이동을 어렵게 하고,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하여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이수욱, 2016; 정유승, 2018; 

이다은·서원석, 2019a). 이를 통해 결혼한 서울시 

가구들은 출산하는 데 있어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에 

비해 심각한 주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주거 문제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

혼여성들의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특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 처해있는 주거 특성과 

출산 의사 간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주거상황을 고려하지 

1) “한국 '출산율 0.98명' 사상 최저…세계 유일 ‘출산율 0명대’ 나라”, 중앙일보, 2019년 8월 28일.

2) “서울시, ‘신혼부부 출발선’ 집 문제 해결…소득1억 미만 부부 모두 수혜”,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2019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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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거나 일부 특성만을 포함하였을 뿐, 저출산 문제

와 주거상황이 가장 열악한 서울을 중심으로 출산

과 관련 있는 가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주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 또한, 물리적 

특성과 관련하여 면적만을 주요하게 다루었을 뿐 

설비나 가구원 수에 따른 규모, 지하·반지하·옥탑

과 같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과 출

산 의사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미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을 공간적 대상으로 최저주

거기준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 특성이 기혼여성들

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더불어 출산 경험에 따라 출

산 계획은 차별적일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을 무자

녀 가구,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각 가구의 출산 의

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바

탕으로 출산과 관련된 가구의 구성을 고려하여 서

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한 미시적인 주택 및 주

거 정책의 방향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선행연구 검토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개인이 처한 인구

사회 그리고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먼저 연령은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높아질수록 

출산 계획은 없으나, 늦은 결혼으로 초혼 나이가 많

으면 출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석, 

2007; 신혜원 외, 2009; 우해봉·장인수, 2019). 교

육수준은 높을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나(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염지혜, 2013), 일부 연구의 경우 유의미한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정은희·최유석, 2013; 

송유진, 2014).

출산에 있어 취업이나 경제활동 상태와 같은 경

제적 요인은 배우자인 남성이 취업하였거나, 임금 근

로 또는 고용주일 경우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신인철, 2009; 송유진, 2014). 

그러나 여성의 경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

이 경제활동을 할수록, 취업해 있을수록, 자영업자

보다 임금근로자일수록 출산 의사가 낮아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전

지혜, 2013). 다만 일부 연구는 취업한 여성일수록,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다고 주

장하였다(송유진, 2014; 이승주·문승현, 2017).

가구 특성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는 기존에 자녀

가 있는 가구의 출산 의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파악되었는데, 자녀가 많을수록 출산 의

사는 감소하였다(신인철, 2009; 염지혜, 2013; 송

유진, 2014; 이승주 외, 2017). 거주지역의 경우 

천현숙 외(2016)는 수도권 또는 광역시 거주는 무

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았으나,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에는 부정적

인 영향이 있다고 하였다. 김은경·박신애(2019) 역

시 수도권에 거주할수록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

가 낮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주거 특성 또한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고 있

었는데, 대체로 점유 형태, 주택 규모, 주택 유형 

등이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먼저 점유 형태의 경

우 자가일수록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며, 첫 자녀를 출산하거나 추가로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이상림·이지혜, 2017; 이상포·노정현, 2017; 

박서연,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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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규모와 관련해 천현숙 외(2016)는 15평 

이하일 경우 자녀가 있는 가구와 없는 가구 모두 

출산을 연기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통해 작

은 규모의 주택은 출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 수를 통해 주택 

규모를 파악한 곽윤철(2017)도 방 수가 많을수록 

즉, 주택 규모가 클수록 출산을 연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주택 유형은 아파트에 비해 다가구 주택에 거주

할수록 긍정적인 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박서연, 2019). 이 외에도 주택 노후도는 

신혼부부 가구의 출산 의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천현숙 외, 2016; 이

상포·노정현, 2017).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 자가와 같은 점유 형태, 

넓은 주택 규모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은 첫 자녀 또

는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외에도 연령, 결혼연

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자녀 수 등도 중요한 영향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다만 기존 연구는 대체로 인구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일부 주택 관련 특성과 출

산 의사의 관계를 살펴보았을 뿐, 주거 특성에 대

한 포괄적인 고려를 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무자녀 가구와 유

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차별적일 수 있음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가구 형태를 구분하지 않거

나 첫 출산 또는 후속 출산 중 하나의 경우만을 분석

했다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다양한 주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서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에 따라 가구를 구분한 뒤 점유 형태, 주택 유

형, 노후도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주거 기준인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를 포함하는 

주거 특성이 가구 유형별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Ⅲ. 분석의 틀

1. 변수 및 기초통계

본 연구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MIDS)의 원

격접근서비스(remote access service)를 통해 제

공하는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이용해 실

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의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전체 국민과 

주택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역 정책 수립 및 

개발에 활용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이다. 이 자료

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구 특성, 주택 특

성들을 조사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에 

대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실증분석은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25~39세에 

해당하는 기혼여성이면서, <표 2>의 최저주거기준 

제 2조에 명시된 6개의 표준 가구 구성3) 중 1인 가

구를 제외한 부부, 자녀, 노부모로 구성된 가구만을 

3) 표준 가구 구성만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총 22개의 가구 형태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 유형에 따른 최저주거기준 적용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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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설명 단위

무자녀 가구 유자녀 가구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평균
표준
편차

최소 최대

종속
변수

출산 의사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

(0=없음, 1=있음)
더미 0.81 0.39 0 1 0.30 0.46 0 1

독
립
변
수

개
인
특
성

연령 여성의 연령 세 31.54 3.14 25 39 33.80 2.94 25 39

초혼연령 처음 결혼 생활을 시작한 연령 세 29.20 3.02 17 39 27.90 2.89 17 38

교육수준
1=받지 않음, 2=초등학교, 3=중학교,

4=고등학교, 5=대학교(2, 3년제),
6=대학교(4년제 이상), 7=대학원 이상

명목 5.71 0.87 1 7 5.59 0.9 1 7

여성 
경제
활동

전업주부
(참조)

0=전업주부 외, 1=전업주부 더미 0.27 0.44 0 1 0.52 0.5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67 0.47 0 1 0.43 0.49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남성 
경제
활동

무직
(참조)

0=무직 외, 1=무직 더미 0.06 0.23 0 1 0.03 0.18 0 1

임금근로 0=임금근로자 외, 1=임금근로자 더미 0.84 0.36 0 1 0.83 0.37 0 1

자영업 0=자영업 외, 1=자영업 더미 0.10 0.3 0 1 0.13 0.34 0 1

가
구
특
성

자녀수 아동 수 명 - - - - 1.47 0.57 1 3

다른 주택
타지 주택 소유 여부

(0=없음, 1=있음)
더미 0.10 0.3 0 1 0.15 0.36 0 1

거
주 
지
역

도심권(참조) 0=도심권 외, 1=도심권 더미 0.06 0.24 0 1 0.05 0.21 0 1

동북권 0=동북권 외, 1=동북권 더미 0.28 0.45 0 1 0.31 0.46 0 1

동남권 0=동남권 외, 1=동남권 더미 0.21 0.4 0 1 0.21 0.41 0 1

서북권 0=서북권 외, 1=서북권 더미 0.12 0.32 0 1 0.11 0.31 0 1

서남권 0=서남권 외, 1=서남권 더미 0.33 0.47 0 1 0.32 0.47 0 1

주
거
특
성

점
유
형
태

자가 0=자가 외, 1=자가 더미 0.26 0.44 0 1 0.38 0.48 0 1

전세 0=전세 외, 1=전세 더미 0.54 0.5 0 1 0.48 0.5 0 1

월세
(참조)

0=월세 외, 1=월세 더미 0.20 0.4 0 1 0.14 0.35 0 1

주
택
유
형

아파트
(참조)

0=아파트 외, 1=아파트 더미 0.50 0.5 0 1 0.63 0.48 0 1

단독 0=단독 외, 1=단독 더미 0.22 0.41 0 1 0.15 0.36 0 1

연립/다세대 0=연립/다세대 외, 1=연립/다세대 더미 0.28 0.45 0 1 0.22 0.41 0 1

주택노후도
1=10년 이하, 2=11~20년,
3=21~30년, 4=31년 이상

명목 2.49 1.01 1 4 2.49 0.97 1 4

최저주거기준 0=기준 충족, 1=기준 미달 더미 0.05 0.21 0 1 0.18 0.38 0 1

표본 수 15,324 30,978

<표 1> 변수설명 및 기초통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는 총 865만 개의 표본 

중 불완전 자료이거나 이상치를 제외한 46,302개 

연구 대상 표본(무자녀 가구 15,324개, 유자녀 가구 

30,978개)을 포함하였다. 구체적인 변수와 기초통

계 결과는 <표 1>과 같다.

종속변수는 혼인한 16세 이상 여성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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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질

문한 내용에 대해 있음(1) 또는 없음(0)으로 응답한 

항목을 통해 파악하였다. 결혼은 하였으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의 경우 81%가 출

산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반해, 자녀를 한 명이

라도 출산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무자녀 가구에 비

해 2.7배 이상 낮은 30%만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특성, 가구 특

성과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주거 

특성으로 구성하였다. 먼저, 개인 특성인 연령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평균 31.5세, 유자녀 가구는 

33.8세로 유자녀 가구가 높았으나, 초혼연령은 

29.2세, 27.9세로 무자녀 가구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육수준은 평균 4년제 이상 대학교 정도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활동 상태는 전업주부,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하고 전업주부를 참조

변수화 하였다.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로자가 67%

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가 27% 정도였지만, 유

자녀 가구는 전업주부인 여성이 52%, 임금근로자

는 43%로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두 가구 모

두 자영업이 가장 적었다.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

동은 자료의 한계와 한국 사회에서는 남성의 경제

활동이 가구의 주된 소득일 경우가 높다는 점을 고

려하여, 기존 연구와 같이 가구 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종사

상 지위에 따라 무직, 임금근로, 자영업으로 구분

하고 무직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무자녀와 유자녀 

가구 모두에서 임금근로가 80% 이상으로 가장 많

았으며, 자영업, 무직 순이었으며, 유자녀 가구의 

무직은 3%로 무자녀 가구(6%)보다 2배가량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구 특성인 자녀 수는 이전에 출산한 자녀 수

에 따라 추가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되어 유자녀 가구 모형에만 포함하였는

데, 평균적으로 가구당 1.5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다른 주택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

택 이외에 다른 가구원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유무로 무자녀 가구는 약 10%, 유자녀 가

구는 15% 정도가 다주택 가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거주지역은 서울의 5개 생활권역인 도심권, 동북

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구분하고, 도심권

을 참조변수로 삼았다. 5개의 생활권역 중 서남권

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았고, 도심권이 가장 

적었다.

마지막으로 주거 특성에는 점유 형태, 주택 유

형, 주택 노후도,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를 포함

하였다. 점유 형태는 자가, 전세, 월세로, 주택 유

형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주택으로 구

분하였으며, 각각 월세와 아파트를 참조변수로 사

용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전세, 

자가, 월세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유자녀 가구의 

자가는 38%, 월세는 14%인 반면, 무자녀 가구의 

자가는 26%, 월세는 20%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무자녀 가구는 유자녀 가구보다 월세의 

형태로 거주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주

택 유형의 경우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많

고,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가구가 가장 작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택 노후도의 경우 현재 거주 주택의 

건축 연한으로 10년 이하, 11~20년, 21~30년, 

31년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평균적으로 21~30년 정도 된 주택에 거

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의 경우 물리적 환경 측면에

서 주거 빈곤의 상태로,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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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조.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

가구원 수(인) 표준 가구 구성1) 실(방) 구성2) 총 주거면적(㎡)

1 1인 가구 1 K 14

2 부부 1 DK 26

3 부부+자녀1 2 DK 36

4 부부+자녀2 3 DK 43

5 부부+자녀3 3 DK 46

6 노부모+부부+자녀2 4 DK 55

1) 3인 가구의 자녀 1인은 6세 이상 기준

  4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5인 가구의 자녀 3인은 8세 이상 자녀(남2, 여1 또는 남1, 여2) 기준

  6인 가구의 자녀 2인은 8세 이상 자녀(남1, 여1) 기준

2) 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을 의미하며, 숫자는 침실(거실겸용 포함) 또는 침실로 활용이 가능한 방의 수를 말함

※ 비고 : 방의 개수 설정을 위한 침실 분리 원칙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름

   1. 부부는 동일한 침실 사용

   2.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분리

   3. 만 8세 이상의 이성 자녀는 상호 분리

   4. 노부모는 별도 침실 사용

제 3조.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1) 상수도 또는 수질이 양호한 지하수 이용시설 

   2) 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3) 전용 수세식화장실 

   4) 목욕시설(전용 수세식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도 포함)

제 4조.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

   1) 영구건물로서 구조 강도가 확보되고, 주요 구조부의 재질은 내열·내화·방열 및 방습에 양호한 재질이어야 한다.

   2) 적절한 방음·환기·채광 및 난방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소음·진동·악취 및 대기오염 등 환경요소가 법정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해일·홍수·산사태 및 절벽의 붕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 현저한 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5) 안전한 전기시설과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출처: 최저주거기준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90호, 김비오(2019) 표-2 재인용

<표 2> 최저주거기준

파악 가능한 기준인 주거면적 및 방 개수(제 2조), 

설비기준(제 3조)은 <표 2>의 국토교통부(전 국토

해양부)에서 2011년에 수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미

달 여부를 판단하였다. 또한, 관련 항목들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어려운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은 기존 연구들에서 방열, 자연재해 등에 

취약한 반지하, 지하, 옥탑 거주를 해당 기준 미달

로 판단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

하였다(김동배 외, 2012; 박정민 외, 2015; 이다은·

서원석, 2019b). 무자녀 가구 중 5%, 유자녀 가구 

중 18% 정도가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

으며, 유자녀 가구가 무자녀 가구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비율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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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방법

본 연구는 주택 유형, 점유 형태 최저주거기준 

미달 등과 같은 주거 특성이 서울시 기혼여성의 출

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기 위해 이항

로지스틱모형(binary logistic model)을 사용하였

다. 종속변수가 명목척도일 때, 연속형 변수를 종

속변수로 사용하는 선형회귀모델을 통해 분석할 

경우 오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이라는 가정 

충족이 어려워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이승주 외, 

2017; 이다은 외, 2018). 따라서 종속변수가 2개 

또는 3개 이상의 범주를 가질 때는 선형관계를 가

정하는 선형회귀가 아닌 S자 형태의 로지스틱함수

를 가정하는 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해야 한다(이희

연·노승철, 2013).

실증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추가 출산 계획

에 대한 응답이 ‘있음’ 또는 ‘없음’과 같은 2개의 

범주를 가지므로, 이변량 변수일 경우에 사용하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사용하였다. 이항로지스틱모

형은 독립변수(X)에 따라 종속변수가 1일 확률을 

구하는 것으로, 이때의 발생확률(p)은 최소 0에서 

최대 1 사이의 범위를 가지게 된다. 종속변수가 1

일 때 확률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으며, 함

수 형태는 <식 2>와 같이 비선형 형태의 회귀식으

로 추정할 수 있다(이환길·김기홍, 2012; 김리영·

서원석, 2016).

        식 (1)

    exp 

exp 
식 (2)

여기서 로짓(logit) 변환을 통해 S자 형태의 로

지스틱 곡선을 직선의 형태로 변형할 수 있는데, 

이를 식으로 표현하면 <식 3>과 같다. 이때 

log 는 종속변수를, X는 독립변수를, β는 

계수를, α는 상수를 의미한다(성진욱·남진, 2016).

log


     ⋯ 식(3)

로지스틱모형에서는 계수 값뿐만 아니라 승산

비(Exp(B) 또는 odds ratio)를 통해서도 결과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다. 승산비는 독립변수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대비 

사건이 일어날 확률, 즉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에 대

비한 있을 확률을 의미한다(이희연·노승철, 2013). 

따라서 승산비가 1보다 클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출산 의사가 

없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Ⅳ.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분석

본 연구는 이항로지스틱모형을 이용하여 주거 

특성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출산 의사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기혼여성 중에서도 첫째 

자녀 출산인지 둘째 자녀 이상 출산인지에 따라 출

산 의사가 달아질 수 있으므로(김정석, 2007; 박수

미, 2008), 출산 경험이 없는 무자녀 가구(모형 1)

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는 유자

녀 가구(모형 2)로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모형 적합도의 경우, 두 모형 모두 상수항

만 포함한 상수모형보다 독립변수를 모두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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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모형의 –2로그우도 값이 감소한 것을 통해 실

증분석에 사용한 독립변수가 무자녀 가구(모형 1)

와 유자녀 가구(모형 2)의 출산 의사를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Pseudo R2인 

Cox&Snell R2 및 Nagelkerke R2의 경우, 무자

녀 가구는 0.08-0.12, 유자녀 가구는 0.25-0.36

로 독립변수에 의해 종속변수가 비교적 충분히 설

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공선성

(VIF: Variance Inflation Factor)은 모두 10 이

하로 변수 간 과대추정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구분
무자녀 가구

(모형 1)
유자녀 가구

(모형 2)

-2로그우도
상수모형 14,813.559 37,692.078

최종모형 13,612.394 28,612.665

우도비 검정

카이제곱 1,201.165 9,079.413

자유도 18 19

유의확률 .00 .00

Pseudo R2
Cox&Snell 0.08 0.25

Nagelkerke 0.12 0.36 

<표 3> 분석모형 적합도

실증분석 결과, 먼저 인구 특성의 연령, 초혼 연

령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형 모두에서 유

의미하였으며, 출산 의사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초혼 연령이 높을수록 기

존 연구와 같이 출산에 대한 의사를 더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은기수, 2001; 김정석, 2007; 신

혜원 외, 2009). 이는 연령의 경우 여성의 가임 가

능 기간과 관련된 요인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

임 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이며(송유진, 2014), 초혼 

연령의 경우 늦은 결혼을 만회하기 위해 출산 시기

를 앞당기는 따라잡기 효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

다(도난영·최막중, 2018). 교육수준은 무자녀 가구

에서만 유의미하였으며, 여성의 학력이 높을수록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Brodmann et al. 2007; 류기

철·박영화, 2009; 송유진, 2014)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교육수준이 소득을 증가시키는 소득효

과(income effect)로 인해 첫 자녀 출산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유자녀 가구는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었으나 무자녀 가구는 임금근

로와 자영업일수록 전업주부보다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제참여와 사회적 분위기가 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육아는 여성의 역할이 큰 부분으

로 일과 가정의 양립은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일수록 

출산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한유미·곽혜

경, 2004; 신혜원 외, 2009). 이와 더불어 경제활

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출산 이후 높아진 복귀장벽 및 임금손실 등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 증가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

으로 보인다(김지경·조유현, 2003; 김종숙·이지은, 

2012).

배우자인 남성의 경제활동의 경우, 기존 연구결

과와 같이 배우자가 무직보다 임금근로 또는 자영

업에 종사할수록 가구의 경제적 안정성이 증가하

여 여성의 출산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철, 2009; 신혜원 외, 2009; 송유진, 2014). 

무자녀 가구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경제활동이 출

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은 반대로 나타났는데, 이는 

출산에 있어 여성의 일·가정 양립 및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대한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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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특성인 자녀 수의 경우 많아질수록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았는데, 승산비가 7.8배4)로 

가장 높아, 기존 양육 자녀가 출산 의사를 감소시

키는 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비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되면 기존 자녀

와 동일한 교육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가구의 한계 

비용은 감소하지 않고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가구는 교육 비용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출산과 교육 중 기존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

하는 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자녀 수가 증가할수록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ecker 

and Lewis, 1973; 이승주 외, 2017). 다음으로 

현재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을수록 첫 

출산과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주택은 가구의 자산으로 자산이 다

자녀 출산 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김

은정 외, 2011)에서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거주지역은 무자녀 가구의 경우 다른 조건이 일

정할 때 도심권 거주 기혼여성의 출산 의사가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용(2009)

은 소득이 높을수록 첫 자녀의 출산 의사가 감소

하고, 박서연(2019)은 지역 평균 주택가격이 높을

수록 신혼부부의 출산 확률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으로 

주택가격과 소득이 높은 도심권에 거주하는 무자

녀 가구는 출산을 연기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경우 도심권에 거주할 때 

다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 양육에 있어 가정의 역할은 축소되고 사회적 

책임이 커지고 있어 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문화

시설 접근성이 좋을수록 후속 출산 계획 확률이 높

아지게 되는데(김은경·박신애, 2019), 서울 도심권

은 문화시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지역5)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다자녀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 이

후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기 위해 근린지역에

서 이용 가능한 양육 시설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

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출산장려금도 첫 자녀와 다자녀 출

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허만

형, 2020), 도심권은 1명의 자녀를 출산했을 때 평

균 20만 원으로 다른 권역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했을 경우 자녀수에 따라 

73만 원(2명), 133만 원(3명), 183만 원(4명)으로 

5개 권역 중 가장 높으며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

다.6)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으로 보인다.

4) <표 4>의 자녀 수 승산비(0.128)는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 대비 있을 확률로, 출산 의사가 있을 확률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변수의 

계수 값이 음수(-)로 출산 의사가 없을 확률이 높으므로, 출산 의사가 없을 때의 승산비를 구하기 위해 기존의 승산비에 역수(1/0.128)를 취

하여 계산하였다.

5) 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권역생활서비스시설 분석에 따르면, 도심권은 서울시 지표값(1.14) 대비 8배 이상 높은 8.98로 전반적으로 많은 문

화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6)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각 지역 및 자녀수별 출산장려금을 파악하여 권역별로 평균을 계산하였다. 동북권(1명-10만 원, 2명-34만 원, 3명-70

만 원, 4명-131만 원), 동남권(1명-18만 원, 2명-40만 원, 3명-75만 원, 4명-150만 원), 서북권(1명-10만 원, 2명-35만 원, 3명-73만 

원, 4명-150만 원), 서남권(1명-11만 원, 2명-40만 원, 3명-97만 원, 4명-174만 원)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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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무자녀 가구(모형 1) 유자녀 가구(모형 2)

B Wald Exp(B) B Wald Exp(B)

상수항 1.580*** 25.162 - 5.098*** 456.109 -

개인

연령 -0.241*** 734.520 0.786 -0.251*** 1,505.51 0.778 

초혼연령 0.211*** 536.030 1.235 0.182*** 765.060 1.200 

교육수준 0.098*** 14.123 1.103 0.014 0.583 1.014 

여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168*** 10.953 0.845 -0.024 0.603 0.976 

자영업 -0.277*** 8.530 0.758 0.066 0.841 1.068 

남성의 

경제활동

임금근로 0.46*** 29.238 1.584 0.07 0.790 1.073 

자영업 0.566*** 28.282 1.761 0.159* 3.307 1.172 

가구

자녀수 - - - -2.054*** 2,494.77 0.128 

다른주택 0.321*** 17.093 1.379 0.091** 4.717 1.095 

거주

지역

동북권 0.366*** 15.780 1.442 -0.162** 5.248 0.850 

동남권 0.346*** 13.119 1.413 -0.178** 6.000 0.837 

서북권 0.013 0.018 1.013 -0.196** 6.256 0.822 

서남권 0.273*** 9.140 1.314 -0.188*** 7.220 0.829 

주거

점유

형태

자가 0.337*** 25.102 1.401 -0.02 0.174 0.980 

전세 0.366*** 42.600 1.442 0.052 1.389 1.053 

주택

유형

단독 -0.204*** 10.597 0.815 -0.024 0.261 0.976 

연립/다세대 -0.113** 4.117 0.893 0.053 1.937 1.054 

주택노후도 0.027 1.338 1.027 -0.022 2.014 0.978 

최저주거기준 -0.179* 3.444 0.836 -0.086* 3.728 0.918 

p<0.1(*), p<0.05(**), p<0.01(***)

<표 4> 실증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보고

자 한 주거 특성에 있어서 무자녀 가구는 주택 노

후도를 제외한 모든 특성이 유의미하였으나, 유자

녀 가구는 최저주거기준만이 출산 의사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주

거 특성은 유자녀 가구보다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

사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자녀 

가구는 기존 연구와 같이 월세보다 전세 또는 자가

에 거주할수록 출산 의사를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며

(천현숙 외, 2016; 이상림·이지혜, 2017), 주택 특

성 중 승산비가 1.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 불안정이 높은 월세에 거주할 경우 첫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를 통해 주거 안정성이 첫 자녀 출산을 위해 가장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택 유형의 경우 무자녀 가구는 아파트보다 단

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 주택에 거주할수록 첫 자

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생활환

경의 편리성과 양호한 보육환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데(이상포·노정현, 2017), 다른 주택 유형

에 비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편리성 및 교육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관련해 장진희·박성준(2015)은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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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에 있어 아파트가 더 선호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 역시 이러한 현상을 잘 설

명하고 있다.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모두 최저주거기준 

미달을 경험하고 있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사가 없

을 확률이 높으며,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

무와 관계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지하, 반지하, 옥탑방과 같은 여건은 기

본적인 주거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로 자구

적인 노력만으로 개선에 한계가 있으며(이다은·서

원석, 2019b), 열악한 상황이 장기화되거나 세대 

내에서 재생산, 세대 간 전이될 가능성이 커 자녀

를 부정적인 환경에서 양육하는 것에 대한 우려(박

문수, 2000; 임세희, 2010; 박신영, 2012)가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

소를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정책은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혼여성을 대상

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로 구분해 주거 특

성이 각 가구의 출산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이항로

지스틱모형을 이용해 파악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무자녀 부부와 유자녀 부부의 

경우 동일한 개인, 가구, 주거환경에 놓여져 있다

고 해도 출산 의사에는 상이한 영향을 미칠 수 있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

면, 도심권에 거주할수록 무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

는 낮았으나, 반대로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사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첫 출산의 경우 지역

의 높은 주택가격이, 다자녀 출산의 경우 자녀 양

육에 도움이 되는 문화시설의 접근성 등이 원인으

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핵심변수인 주거 특성의 경우 자녀 

출산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이며, 특히 

무자녀 가구가 더 많은 주거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주거 특성 중 무자녀 가

구는 월세보다 자가나 전세일수록, 아파트에 거주

할수록 출산 의사가 있었던 반면, 유자녀 가구는 

주택유형이나 점유형태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같은 열악한 

주거환경은 주거 특성 중 유일하게 자녀 유무에 상

관없이 출산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

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첫 자녀 출산에 있어서는 

편리한 생활환경, 보육환경 등과 같은 주거환경에 

대한 선호와 주거 안정이, 다자녀 출산에는 있어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

하였다.

정부는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

산장려금, 아동수당 등 경제적 지원, 삶의 질 개선, 

성 평등 확립 등을 통해 출산을 유도하고자 노력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은 장기

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구 감소의 시점은 앞

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7) 이러한 측면에서 

7) “끝이 안보이는 저출산 쇼크... 5년내 인구감소 현실화 우려”, 동아일보, 2018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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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제적 측면의 경력단절 문제 해결, 노

동 탄력성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처해있는 열악한 

주거상황의 개선이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

으므로, 기존 저출산 정책의 범위를 주택 및 주거

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먼저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

의 경우, 세부적인 주거 특성이 출산 의사에 미치

는 영향들이 상이하므로 출산 관련 주택정책에 있

어 가구 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주택정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첫 자녀 출산을 위해서

는 주거 안정성과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최저주거기준 미달상태 개선이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주택정책에 있어 주거 안정성과 열악

한 주거환경 개선할 수 있는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즉, 주택공급정책, 재정정책, 금융정책과 같

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주거비 부담의 완화, 월세

에서 전세나 자가로의 주거 상향, 최저주거기준 미

달 주택에서 양호한 주택으로의 이동 등 주거 문제

를 해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무자녀 가구와 유자녀 가구를 위해 양

육 및 교육 친화적 주거환경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거주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양육 관련 시설을 확대 입지시키거나, 주택 공급시 

보육 시설을 같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이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육 시설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자

녀를 믿고 맡길 수 있어야 하므로 시설의 질적 수

준 제고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출산 의사에는 가치관, 가구 소득, 아동의 개인 

특성, 주거비 부담 등과 같이 더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구축되어 

있는 관련 자료들이 없어 더 미시적인 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향후 이러한 요인들을 포함한 실증분석

이 이루어진다면 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주거와 출산 의사의 관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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